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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학술검색으로 자녀교육 검색을 하면 5,541건의 논문자료가 

나오고(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2022) 온라인 포털에서 교육 동영상을 포함하여 

63만 8천 건의 자료가 검색되는 것을 보면(Youtube, 2022) 자녀교육에 부모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

라 부모들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를 지내

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실제 부모 모두 자

녀 돌봄 시간이 늘어났고, 아버지의 경우 그 시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Eun, 2020). 부모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자녀의 학습을 돕거나 대화 및 친밀도가 

증가하여, 정서적 만족감이 커졌다는 연구결과(Cho & Kim, 2021)를 볼 때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Choi, 

2009) 자녀와 친밀해지고자 하는 동기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 Michael E. Lamb (1975)는 자녀양육에 최소한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잊혀진 

양육자(forgotten contributors)라고 묘사하였으며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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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previous studies on paternal parenting methods involving 

adolescent children in terms of their academic field, research period, method and subjects, and family 

variables. A total of 104 research publications from the period between 2003 and 2022 were investigated, 

with 99 quantitative research (43 theses and 56 academic journals) and five qualitative data sourc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topic of fathers with adolescent children was the most studi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t rapidly increased from 2011 to 2014 and then rapidly decreased from 2019. The main subject 

of the studies was middle-school students, while most of the studies adopted a quantitative approach, 

with a minimal number of qualitative studies. Parenting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father variables and 

several such studie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positive resources such a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s 

variables of adolescent children related to fathers’ parenting.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the fathers of adolescent children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detailed education a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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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게 보이지만 어머니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

을 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

업화로 대가족이 붕괴되고 핵가족이 나타나며 맞벌이 부부가 증

가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2019년에

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남녀 성역할에 대하여 국민의 

72.8%가 반대하였다는 것을 보면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

다(Statistics Korea, 2020). 더불어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가사 및 자녀를 양육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

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직도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

지하기는 하지만 2006년부터 아버지의 양육참여 연구가 많아지

고 있다는 것도 변화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Lee & Choi, 

2014).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녀와 관계에서 

아버지의 역할(Kim, 2008; Kim, 2012; Park & Bae 2012), 양

육참여(Jang, 2015; Kim, 2005; Lee, 2013), 자녀와의 의사소

통(Ji, 2007; Kim & Kim, 2011)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아

버지의 놀이 스타일이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예측할 뿐 아

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성인기 적응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

(Lewis & Lamb, 2003)도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은 자녀의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생활적응(J. S. Kim, 2006)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Choi, 2003; Do, 2019; Hong, 2006; Jung, 2010; 

Kim & Jang, 2007; Lee, 2005;  Lim, 2014; Oh, 2016; Park, 

2005), 자기효능감(Chung & Kim, 2003; Jeon, 2015; Kim & 

Cho, 2017; Lee, 2011; Moon, 2006; Moon & Park, 2009), 학

업적 자기효능감(Jeon & Kim, 2016; Kim, 2014), 사회성(Kim, 

2007; Song & Hyun, 2008) 및 불안(Min et al., 2013), 우울

(Cho, 2007; So et al., 2010) 등 심리적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조적 역할 혹은 제2의 엄마가 아니라 아

버지만의 역할이 있으며 자녀의 사회 및 심리발달에도 중요한 영

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 및 양육 방법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필

요하게 된다. 자녀가 미취학일 때는 자녀 양육 시간에 신체적으

로 놀아주는 시간의 비중이 높았다면 학교에 들어가면서 숙제 및 

등하교를 도와주는 것으로 활동 내용이 변화되고 돌봄 시간은 현

저히 줄어든다(Ahn et al., 2013).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는 전통

전수, 학업지원을 하고, 딸에게는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성

별에 따라 양육시간에도 차이가 있다(Kim, 2005). 자녀가 청소

년기에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 상황적 특징과도 연관이 있다. 특

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언급되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정서적, 도덕적,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며 자율과 독

립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이차 개

별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부모에 대한 탈 이상화가 나타나고 부

모 혹은 권위자와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래 관계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

하게 된다(Song, 2008).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위해 부모의 역

할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자녀의 발달적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부

모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Soh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심리적, 관계적 불안정성의 정점인 시기, 

중2병의 시기에 있다는 말로 표현한다. 2021년 한국 어린이·청

소년 행복지수가 OECD 22개 국가 중 22위로 보고되었고(Park 

& Park, 202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으

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입시에 대한 부담, 성적, 학교생활의 어

려움 등으로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청소년기 자녀뿐 아니라 부모도 관계갈등 및 양육의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부모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Yoo, 

2005).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부양책임뿐 아니라 청

소년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Park & Choi, 

2014)하고 청소년 자녀는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Park 

et al., 2004) 서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고(Park & Bae, 2012) 아버지의 역

할수행을 낮게 지각하며(Yeo & Chun, 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

를 애정 자율적보다 적대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Lee, 

2006)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Lee (1974)의 연구를 시작으로 청소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 

양육 관련 동향 연구들은 2004년부터 발표되었다. 청소년기 자녀

를 둔 부모, 특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

을까? 아버지 동향연구들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동향연

구는 7편로 시기별, 발달단계별 특징, 대상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

졌고(Choo & Kang, 2021; Jeong & Kim, 2018; Kim & Kim, 

2017; Kim & Kim, 2019; Kim et al., 2022; Ra & Lee, 2012; 

Yoon & Hur, 2014), 아버지의 양육 동향 연구들은  8편으로 미

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한 연구,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에

게 미치는 영향, 양육촉진요인탐색 관련 연구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었다(Cho, 2011; Hur, 2006; Hyun & Oh, 2008; Kang, 

2000; Kim & Lee, 2022; Lee & Choi, 2014; Yee, 2016; Yoon 

& Park, 2018). 그리고 청소년 자녀 아버지 양육 관련 동향연구

는 3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버지 양육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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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향연구는 주로 청소년 자녀 아버지의 양육특성을 살펴볼 목

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들에서 추가 보완해야 하는 연구주

제 및 대상의 다양화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아버지 

양육관련 최초의 동향연구인 Cho (2004)의 아버지 청소년 자녀

에 관한 연구동향과 특성분석에서는 1974년부터 2002년까지 연

구를 포함하고 있어,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의 초기 연구로서 의미

가 있지만 연구 수가 적고 최신연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

계가 있었다. Kim (2006)은 아버지의 수용과 청소년의 심리적 발

달: 연구동향분석에서 연구의 중심을 아버지 수용에 두고 그 중

요성을 어머니 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양

육동향연구에 대한 분석이 아니며 아버지의 온정, 애정적 태도, 

사랑 등을 수용의 개념으로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어 수용 변인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Lee (2022)는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동향에서 최

근 연구를 학술지뿐 아니라 학위논문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아

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으나, 아동기와 청소년기

의 부모의 양육과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초등학교 1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청소년에 전반적인 연령대를 다

루고 있어서 청소년의 특징이 초점화되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아버지 자신, 자녀와 아버

지를 함께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외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폭이 좁

은 한계가 있다. 세 가지 동향연구를 살펴볼 때, 기존의 연구들은 

2002년까지의 연구동향만 제시되어 있거나, 아동/청소년이 분리

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양육의 일부만 문헌 고찰한 

연구들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 대

상구분을 명확하게 하였고 둘째, 2022년까지의 최근 연구를 포

함시키고 아버지뿐 아니라 자녀를 함께한 연구까지 포함시켰으며 

셋째, 양적 분석뿐 아니라 질적 분석 연구까지 포함시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였다. 시

대적으로 아버지의 역할 및 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아버지 연

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 양

육연구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Cho (2004)의 연구 

이후, 2003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동향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는 초기동향 연구와 최신 동향분석결과를 비교분

석 할 수 있고 2000년대 이후의 시대적 영향에 따른 연구동향특

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나이는 9

세 이상 24세 이하지만 청소년기 가장 큰 특징인 2차 성징이 나

타나는 시기인 여아 11세, 남아 13세경이 포함되는 초등 4학년부

터 성인 이전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 청

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에 관해 최근 20년간 연구의 방향

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변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

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유아/아동 대상의 아버지 양육과 청소

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찾

아볼 수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역할 정립 및 양육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추후 아버지 양육에 대한 세부적

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기초로 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2003년-2022년까지 청소년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일반적인 연구동향(학문분야, 발표연도, 연구대상, 자료 분석

방법)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2003년-2022년까지 청소년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관련 변인 및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2003년부터 2022년 사이 출간된 석·박사 학위논문

과 학술연구재단의 국내 등재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교육학

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

회도서관, DBPIA, SCHOLA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세 단계를 거쳐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였다.

1단계,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에서 ‘아버지 양육’을 검색하였으며, 검색 결과 국내 학술 논문 

1,564편, 학위논문 2,817편이었다.

2단계, 분석 범위를 좁히기 위해 결과 내 재검색으로 초등학

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을 차례로 입력하였다. 그 결과 초

등학생은 학술지 55편, 학위논문 272편, 중학생은 학술지 41편, 

학위논문 173편, 고등학생은 학술지 47편, 학위논문 228편, 청소

년은 학술지 181편, 학위논문 534편으로 총 국내 학술지 324편, 

학위논문 1207편을 수집하였다.

3단계, 청소년기 자녀의 기준을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까지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한정한 청소년기 자녀 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였고,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의 기간에 출판되지 않은 논문도 제외하였다. 그다음으로 검색된 

논문의 제목, 초록, 전체적인 개관을 점검하여 아버지 양육과 관

련이 없는 논문들도 제외하였고, 수집된 논문 중에서 어머니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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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 대상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원

문보기가 제공되지 않는 논문들 또한 제외하였다. 한 명의 저자가 

동일한 제목으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출판한 경우에는 학

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양적 연구 논문은 학술지 43편, 학위논문 56

편의 총 99편이었고, 질적 연구 논문 5편을 더해 총 104편의 논

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최종 검색일-2022년 10월 30일).

연구결과

1.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연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연구에서 학문분야. 연구시기, 

연구방법과 대상의 동향을 분석한 각각의 내용은 Table 1∼3에 

제시되어 있다.

1) 학문분야에 따른 동향 분석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연구한 학문 분야는 Cho (2004)

의 학문분야의 특징 분류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교육, 가정, 상

담·심리,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기타 6개 영역을 기준으로 분

류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교육 분야는 학습자중심 교과교육

연구, 부산교육학 연구, 초등상담연구, 교육 관련학과 석사연구로 

총 40편, 가정 분야는 가족과 문화, 가족과 가족치료,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가정과 삶의 질 연구, 한국가

족관계학회지, 가족 관련학과 석사논문으로 총 16편이다. 상담·

심리분야는 한국 심리학회지, 한국 심리치료학회지, 상담학연구, 

심리관련학과 석사논문으로 총 14편, 아동·청소년분야는 아동학

회지, 청소년 복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청소년학 연구, 한국놀이

치료학회지, 아동교육, 아동 관련학과 석사논문으로 총 21편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 관련학과 석사논문으로 총 4편, 기타는 

위의 5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인 한국범죄학, 예

Table1. Academic Field Trends

구분 내용 주요구성요인 N (%)

교육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부산교육학 연구, 초등상담연구, 교육관련학과 석사 학교적응, 학업성취, 진로성숙도/포부 40 (38.5)

가정
가족과 문화, 가족과 가족치료,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가정과삶의질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가족관련학과 석사
자아효능감, 자아개념 16 (15.4)

상담·심리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치료학회지, 상담학연구, 심리관련학과 석사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14 (13.5)

아동·청소년
아동학회지, 청소년 복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청소년학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아동교육, 아동

관련학과 석사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21 (20.2)

사회복지 사회복지관련학과 석사 자아존중감 4 (3.8)

기타
한국범죄학,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인문사회21, 인간발

달연구, 생활체육학과 박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9 (8.7)

계 104 (100)

Table 2. Research Period Trends (N=104)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학위논문
4

(3.8)

2

(1.9)

3

(2.9)

5

(4.8)

2

(1.9)

3

(2.9)

1

(1.0)

1

(1.0)

2

(1.9)

4

(3.8)

5

(4.8)

10

(9.6)

5

(4.8)

4

(3.8)

3

(2.9)

2

(1.9)

2

(1.9)

0

(0.0)

1

(1.0)

0

(0.0) 59

(56.7)
5년단위

16

(15.4)

11

(10.6)

27

(26.0)

5

(4.8)

학술지
1

(1.0)

1

(1.0)

3

(2.9)

1

(1.0)

2

(1.9)

5

(4.8)

1

(1.0)

1

(1.0)

4

(3.8)

4

(3.8)

4

(3.8)

1

(1.0)

3

(2.9)

3

(2.9)

3

(2.9)

3

(2.9)

1

(1.0)

1

(1.0)

3

(2.9)

0

(0.0) 45

(43.3)
5년단위

8

(7.7)

15

(14.4)

14

(13.5)

8

(7.7)

매년합계
5

(4.8)

3

(2.9)

6

(5.8)

6

(5.8)

4

(3.8)

8

(7.7)

2

(2.0)

2

(2.0)

6

(5.7)

8

(7.6)

9

(8.6)

11

(10.6)

8

(7.7)

5

(6.7)

6

(5.8)

5

(4.8)

3

(2.9)

1

(1.0)

3

(3.9)

0

(0.0) 104

(100)5년단위

합계

24

(23.1)

26

(25.0)

41

(39.4)

1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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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인문사회21, 인간발달연구, 생활체육학과 박사,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로 총 9편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학문분야는 교육 분야로서, 총 40편(38. 5%)이다. 그다음으로

는 아동·청소년(21편, 20.2%), 가정(16편, 15.4%), 상담·심리

(14편, 13.5%), 기타(9편, 8.7%), 사회복지(4편, 3.8%) 분야순

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문분야별로 아버지 변인은 양육태도

가 분야와 상관없이 연구가 되어져 큰 차이는 없었으나 청소년 변

인은 주요관심 주제가 차이가 있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다른 분

야의 연구주제와 달리 학교와 관련된 학교적응, 진로 관련 연구

가 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분야에서는 자

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관련 주제 비중이 높았고, 상담심리분야

(42.8%), 사회복지분야(33.3%), 가정분야(26.9%), 아동·청소년

분야(23.5%), 기타(20%) 순의 비중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연구시기에 따른 동향 분석

200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중심

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대한 연구의 시기에 따른 동향

은 Table 2와 같다. Cho (2004)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

까지 아버지-청소년 자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고, 본 연구에

서는 그 이후 2003년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관한 연

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학

위논문 59편(56.7%), 학술지 45편(43.3%), 전체 104편(100%)

이 이루어졌다. 연도별 논문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3

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세히 살

펴보면 2003년 학위논문 4편(3.8%), 학술지 1편(1.0%)을 시작

으로 2007년까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

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학위논문 11편(10.6%), 학

술지 논문 15편(14.4%), 전체 26편(25.2%)의 해당 논문이 발표

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

버지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된 시기로 전체 41편(39.4%), 학위논

문 27편(26.0%), 학술지 논문 14편(13.5%)이 발표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구의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는 학위논문 5편(4.8%), 학술지 8

편(7.7%), 전체 13편(12.5%)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

시기에 따른 동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3) 연구방법과 대상에 따른 동향 분석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방법과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해당 연구는 양적 연구 99편

(95.2%), 질적 연구 5편(4.8%)으로 양적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양적 분석의 구성요인은 Table 4, 5에 제시되어 있

는 것과 같다. 질적 분석 연구는 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체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경험, 아버지와의 Figures 1. Trends in the study period of fathers with adolescent children.

Table 3. Research Method and Subjects Trends

구분 주요 구성요인 N (%)

연구방법

양적                   Table 4, 5에 제시 99 (95.2)

질적 자녀관계, 아버지역할, 자녀행복감, 갈등대처 5 (4.8)

계 104 (100)

연구대상

(중복측정)

초등학생
아버지 양육행동, 양육태도, 참여도, 양육참여행동, 아동의 리더십, 사회성, 매체과의존, 정서지능, 학교적응, 교우

관계, 문제해결력, 불안,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44 (34.6)

중학생
아버지 역할수행 및 기대, 양육행동,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역기능적 분

노표현, 지위비행, 폭력태도, 학교적응
51 (40.2)

고등학생 아버지 의사소통유형, 역할수행,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성취동기 22 (17.3)

아버지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행동, 삶에 대한 만족도, 회복탄력성, 아버지 그릿, 자아존중감, 10 (7.9)

계 1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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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서 느끼는 자녀의 행복감, 청소년 자녀를 둔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경험연구, 아버지가 경험하는 청소년 아들과의 갈등

대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에 따른 동향은 같은 논문에 2개 이상의 대상인 경우 

중복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51편(40.2%)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초등학생(44편, 

34.6%), 고등학생(22편, 17.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

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7.9%)에 불과했다. 초

등학생 대상 연구의 구성요소 특징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관

련 변인은 61.6%, 자녀의 사회성관련 변인들은 14.6%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고, 중학생은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 35%, 아버지 

역할관련 변인 13% 비중이었으며,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

능감관련 변인들이 24%, 청소년의 문제행동관련 변인인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역기능적 분노표현, 지위비행등은 9% 비중

이었다. 고등학생은 아버지의 자녀의 의사소통이 30% 비중이며, 

청소년 자녀변인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아버지 대상연구에서는 

양육 관련 변인은 47.8%, 아버지 자신의 심리사회적 특성 관련 

변인인 회복탄력성, 아버지그릿, 자아존중감 등이 연구되었다. 

2. 아버지 관련 변인 분류

아버지 관련 변인은 청소년 대상 및 아버지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아버지 요인에 대한 변인들을 분류한 내용이다. 청소년

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 중에서 양적 연구에서 추출한 아버지 

관련 변인(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등)을 의미가 

유사한 범주로 분류하고, 같은 논문에 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중

복처리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역할, 양육, 애착, 의사소통, 부부

관계, 개인 변인, 학습, 관계의 총 8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범주

별 구성요인 현황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구가 된 범주로는 아버지 양육, 아버지 의사소

통, 아버지 역할, 아버지의 개인 변인, 자녀와 관계, 아버지와 애

착, 학습, 부부관계 순서였다.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양육태도(33

편, 22.9%), 양육참여(20편, 13.8%), 의사소통(19편, 13.1%), 양

육행동(10편, 6.9%) 순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 양

육과 관련한 범주의 연구가 73편(50.7%)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

되었고 구성요인은 양육태도 및 행동, 양육참여, 아버지 지원 및 

훈육,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 및 놀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

소통 관련 연구는 22편(15.3%)으로 의사소통, 아버지 공감, 사회

적 지지가 포함되어 있고, 아버지 역할로는 역할기대, 역할수행

이 13편(9.0%)이었다. 개인 변인인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삶

에 대한 만족도, 아버지 특성 등은 13편(9.0%) 비중이었으며, 자

녀와의 관계범주는 아버지 자녀관계, 친밀도, 부자녀간 갈등정

도로 10편(6.9%), 애착은 아버지와의 애착, 애정적 유대로 8편

(5.6%)이었다. 학습범주는 학습관여, 학업적 기대, 아버지의 교육

적 지원으로 4편(2.8%), 부부관계는 부부갈등을 측정하였고 1편

(0.7%)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3. 청소년 관련 변인 분류

청소년 관련 변인은 청소년 대상 및 아버지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청소년 요인에 대한 변인들을 분류한 내용이다. 청소년 

관련 변인도 아버지 관련 변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 중 양적 연구에서 추출한 변인 중 의미가 유사한 것

을 범주로 분류하고, 같은 논문에 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처

리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대인관계, 행동문

제, 인지, 긍정적 자원, 진로의 총 7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범주

Table 4. Classific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Fathers 

범주 구성요인 N (%)

아버지 역할 역할수행 (11), 역할기대 (2) 13 (9.0)

양육
양육태도 (33), 양육참여 (20), 양육행동 (10), 학업적 양육참여 (1), 양육형태 (1), 평일 및 주말에 보내는 시간 (1), 접촉유형및 직장의 근무여

건 (1), 아버지 지원 (1), 아버지 훈육 (1), 놀이참여 (1), 가정교육에 대한 아버지참여 (1), 놀이성 (2)
73 (50.7)

애착 아버지와 애착 (7), 애정적 유대 (1) 8 (5.6)

의사소통 의사소통 (19), 사회적지지 (2), 아버지 공감 (1) 22 (15.3)

부부관계 부부갈등 (1) 1 (0.7)

개인변인
자아존중감 (2), 인구학적 특성 (1), 회복탄력성 (1), 삶에대한 만족도 (1), 공격성 (1), 성역할인식 (1), 학력 (1), 여가활동 (1), 아버지특성 (2), 

그릿 (1), 가사분담 (1)
13 (9.0)

학습 학습관여 (2), 학업적 기대 (1), 아버지의 교육지원 (1) 4 (2.8)

관계 아버지 자녀관계 (3), 아버지와의 친밀도 (2), 아버지 상 (2), 과보호 (1), 부-자녀간 갈등정도 (1),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 (1) 10 (6.9)

계 1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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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구성요인 현황은 Table 5와 같다. 

가장 많은 연구가가 된 범주로는 긍정적 자원, 대인관계, 부정

적 정서, 행동문제, 긍정적 정서, 진로의 순서였다.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20편, 12.7%), 자기효능감(13편, 8.2%), 

학교적응(10편, 6.3%), 사회성(7편, 4.4%)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긍정적 자원 관련 범주의 연구는 102편으로 전체의 65.0%

를 차지했으며 구성요소는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력, 학교적응, 성취동기, 문제해결력 등이며, 대인관계 

14편(8.95)의 구성요소는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공감능력, 교우

관계이다. 부정적 정서의 범주는 우울/불안, 고립감, 학업스트레

스로 12편(7.6%), 행동문제 범주는 문제행동, 비행, 폭력태도, 중

독으로 10편(6.4%), 긍정적 정서 범주는 긍정정서, 행복감, 만족

감으로 9편(5.7%), 진로범주는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 성숙

도, 포부 6편(3.8%)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논의

본 연구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대한 국내 연구의 학문분야, 연구시기, 연구방법 및 대

상, 아버지, 청소년 변인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기 자녀

를 키우는 아버지 역할정립 및 양육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지 및 학위논문 총 104편의 논문을 선정하

여 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동향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는 교육 분야(40편, 38.5%), 아동/청소년(21편, 

20.2%), 가정(16편, 15.4%), 상담/심리(14편, 13.5%), 기타(9편, 

8.7%), 사회복지(4편, 3.8%) 순으로 연구가 되었다. 연구논문은 

2011년-2014년까지 41편(39.4%)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반면,  2019년부터는  13편(12.5%)으

로 급격한 감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양육과 자녀와의 

관계를 연구한 주요 연구대상은 중학생이었으며, 대부분 양적 연

구를 진행했고 질적 연구는 5편으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변인은 양육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과 관

련된 청소년 자녀의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긍정

적 자원의 구성요소들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연구가 게재된 학술 연구 분야가 1974년부터 

2002년 사이의 논문을 분석한 Cho (2004) 연구에서는 4개 영역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이었으나 6개의 영역(교육 

분야, 아동/ 청소년, 가정, 상담/심리, 사회복지, 기타)으로 다양

해짐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의 분

야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양육관련 연구가 교육 분야(40편, 38.5%)에서 가장 많이 연

구되었고, 아동/청소년(21편, 20.2%), 가정(16편, 15.4%), 상담/

심리(14편, 13.5%), 기타(9편, 8.7%), 사회복지(4편, 3.8%) 순의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

하여 Cho (2004)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가 53%로 유사하게 나왔

으며, Lee (2022) 연구에서는 상담 심리학연구에서 33.3%로 가

장 많이 연구되었다고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Lee (2022)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으로 보여지나, 학문분야에 따른 연구의 구성내용이 밝혀지지 않

Table 5. Classific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Youth 

범주 구성요인 N (%)

긍정적 정서 행복감 (5), 생활/삶의 만족도 (2), 긍정정서 (1), 주관적 안녕감 (1) 9 (5.7)

부정적 정서 공격성 (4), 불안 (3), 우울 (3), 고립감 (1), 학업스트레스 (1) 12 (7.6)

대인관계 사회성 (7), 대인관계능력 (2), 공감능력 (2), 우정관계의 질 (1), 교우관계 (1), 사회적 능력 (1) 14 (8.9)

행동문제 문제행동 (4), 비행 (1), 폭력태도 (1), 스마트폰중독 (1), 매체과의존 (1), 지위비행 (1), 인터넷중독 (1) 10 (6.4)

인지 성역할고정관념 (2), 자살생각 (1), 부정적 자동적사고 (1) 4 (2.5)

긍정적 자원

자아존중감 (20), 자기효능감 (13), 학교적응 (10), 성취동기 (6), 자아탄력성 (4), 문제해결력 (4), 정서지능 (4), 회복탄력성 (3), 자기/행

동조절능력 (3), 학업적 자기효능감 (3), 정서조절력 (2), 리더십 (2), 스트레스 대처행동 (2), 자아개념 (2), 정서안정성 (1), 세계시민성

역량 (1), 청소년 자아분화 (1), 완벽주의 (1), 학습동기 (1), 학업성취 (1), 가족 환경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1), 성격발달 (1), 가족여

가활동 (1), 도덕성 (1),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 (1), 자기 결정성동기 (1), 내적동기 (1), 유능성 (1), 영재성 (1), 성공지능 (1), 심리적 독

립 (1), 아동의 자기격려 (1), 자아관 (1), 자아강도 (1), 성장마인드셋 (1), 자기주도학습 (1), 내외통제성 (1)

102 (65.0)

진로 진로태도성숙도 (3), 진로포부 (2),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능력 (1) 6 (3.8)

계 1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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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 분야별 

구성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변인은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청소년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

교와 관련된 학교적응, 진로 관련 연구의 비중이 21%로 가장 높

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관련 내용이 주로 

연구되었다. 특히 상담심리분야에서는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 비

중이 42.8%인 것을 볼 때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에 관심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시기별 논문 발표 수

를 분석한 결과, 1974년부터 2002년까지 Cho (2004)의 연구에

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가 총 19편이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104편으로 연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맡았던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양육 

및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시대가 지나면서 커져 가고 있음을 시

사한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역할이 자녀의 학습, 학교적

응 및 문제행동, 사회도덕성 발달까지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

(Cho, 2007; J. S. Kim, 2006; Kim, 2012; Kim, 2013; Kwon, 

2015; Park & Bae, 2012; Soh & Park, 2018)을 통해 그 역할 

및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아버

지 연구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2011-2014년까지 뚜렷한 증가추

세로 연구가 급증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아버지 양육태도에서 적

극적이고 참여적인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이 연구

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립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여 공동 양육자로

서의 아버지 역할에 관심이 커졌다. 또한 2013년에 아빠와 자녀

가 함께 나온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가 인기를 끌면서 엄마

가 아닌 아버지의 자녀양육 장면이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방송

초기에는 자녀양육에 서툰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나 함께하는 시간

을 통해 자녀와 친밀해지는 모습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필요성이 강조되고 미디어

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나면서 연구 증가에도 영향을 주

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부터 관련 연구가 줄어들기 시작

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

로 전환되면서 청소년대상 연구에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여진

다. 이러한 시기별 논문발표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의 관심 및 

연구방향에 사회, 문화적 영향이 크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주요대상은 중학생이 

제일 많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부터 19세미만인 고등학생까지 분석했기에 초등생 전체를 포함

한 Lee (2022)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전체연령을 대상

으로 한 아버지 양육동향연구(Lee & Choi, 2014)를 보면 만 3-5

세 유아자녀 대상 연구가 53.5% 이상이며, 초등 시기인 아동은 

17.6%, 중고등 시기인 청소년은 2.7%로 청소년 자녀 대상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 & Lee (2014)의 연

구에서 영유아/아동대상 부모 프로그램은 74%인데 비해, ‘청소

년’의 부모 프로그램은 13%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부모교육 대상

이 어린 자녀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유사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 나이가 어릴 때 양육에 더 참여도가 높고,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도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행동관련 변

인이 61.6%를 차지하였으나 고등학생 아버지 연구에서는 자녀와 

의사소통이 30% 비중으로 자녀의 연령의 따른 아버지 변인 구성

내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놀아주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나누고 가치관과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

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자녀갈등이 표면화되고 더 나아가 학교적응의 어려움, 중

독, 비행, 문제행동(Joo, 2021; Kim & Jung, 2015; Kim et al., 

2016; Soh & Park, 2018)으로 행동화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친구관

계에서 갈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경

청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데, 특히 아버지

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모델링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래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삶의 지혜와 어머니와는 다

른 관점에서 자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삶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결과 아버지가 직접 대상

자이기보다 청소년이 지각한, 자녀의 시선에서 바라본 연구가 대

부분이었으며 이는 이전 연구결과(Cho, 2004)와도 유사하게 나

왔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자녀를 함께 연구한 경우는 8%(8건), 

아버지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2%(2건)이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연구는 설문작성 및 조사의 편의성에서 이점이 있으나 아

버지 스스로 느끼는 관점, 자녀의 관점을 둘 다 살펴보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편향될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

년의 자기수용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Medinnus, 

1965)를 고려할 때 추후에는 아버지-자녀의 입장을 동시에 살펴

보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경우 일치하는지 등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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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내용을 살펴볼 때, 과거 연구들과 비교하여 아버지

의 연구주제는 아버지 양육, 의사소통, 아버지 역할로 유사한 부

분이 있었지만 청소년 자녀의 변인은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버지 변인에서는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컸

고, 청소년 변인에서는 아버지 양육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

는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아버지 변인에서 아버지의 양

육태도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차

원으로 분류된 척도(Oh & Lee, 1982)와 감독, 합리적 설명, 애

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의 총 8개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된 Heo (2004)의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놀이성, 리더십, 사회성, 자아존중감, 

우울감, 정서지능, 회복탄력성, 진로태도성숙, 외현적 공격성, 사

회성발달, 학교적응, 도덕성, 문제해결력, 자기조절 능력, 자기효

능감, 자기 결정성 동기, 자아존중감, 영재성, 자아강도, 자기주

도학습, 자기개념(Cho, 2007; Cho, 2014; Jung, 2010; Kang, 

2011; Kim, 2009; Kim, 2013; Kim, 2015; Kim, 2017; Kim 

& Cho, 2017; Kwon, 2015; Kwon, 2019; Lee, 2003; Lee, 

2005; Lee & Kim, 2005; Lee, 2006; Lee, 2013; Lee, 2016; 

Ryu, 2015)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났다. 대부분

의 결과들은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유

아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 애착형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성격형성 

및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녀

양육에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청소년 자녀의 어떤 행동이나 태

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등 종단연

구를 통해 아버지 양육태도 변화양상과 영향요인을 추후연구에

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가 애정적이면서도 자율적

인 양육태도를 위해서 청소년기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해

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

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증가하고 있

지만,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년 통계청 청소년 사교육 참여 비율과 주

당시간을 살펴보면, 중학생(73.1%, 7시간), 고등학생(64.6%, 6.3

시간)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22). 2019년 근로기준

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고 아버지들이 이전보

다 퇴근시간이 빨라지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학업으로 인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실제 아버지

와의 대화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어지며 어머니와의 대화시

간보다 42분 적다는 연구결과(Min et al., 2015)를 볼 때 실질적

인 양육참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모의 양육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Kim, 2007; Kim, 2008; 

Kim, 2014)도 있지만 과도한 학업적 양육참여는 부정적 효과

(Byun & Kim, 2008)가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아버지의 

경제적인 생활여건이나 학력수준, 질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여강도, 대상의 연령 등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

우가 있기에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의 의

사소통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청

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Han, 2013; Kim & 

Kim, 2011; Kwark, 2005)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또

래관계에서는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지만 부모에게는 부정적으

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결과(Min et al., 2017)를 볼 때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함

께 이루어져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반면 청소년 자녀 변인은 긍정자원, 대인관계, 부정적 정서, 

행동문제, 긍정적 정서, 진로범주로 다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청소년 변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변인은 자아존중감(20

편, 12.7%), 자기효능감(13편, 8.2%), 학교적응(10편, 6.3%), 사

회성(7편, 4.4%) 순이었으며 청소년 변인의 구성 변인 수는 66개

로 아버지 변인의 구성 변인 40개보다 많았다. 또한 2003년 이전 

연구들을 살펴본 Cho (2004)의 동향연구보다 본 연구에서는 영

재성, 진로탐색, 매체과의존 등 시대성을 반영한 다양한 척도와 

변인들이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oon과 Park (2018)

의 전연령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동향분석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는 

대인관계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나, 청소년기 자녀에서는 주요 

연구 변인이 자아존중감으로 나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

났다. 이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이 주요한 발달과업이기

에 아버지의 양육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연구의 관심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아정체감 외에도 청소년기의 다른 

주요한 특성인 자율성, 독립성 등의 심리적 영역은 조사되지 않

고 있어 보다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부정적인 변인보다는 청소년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긍정

적인 자원(회복탄력성, 정서조절력, 내적동기, 자아탄력성, 자아

강도 등)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개인의 

긍정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긍

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문제행동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내적 긍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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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104편의 논문 중에 질적 연구는 5편으로 진행되었

다.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는 자녀양육의 스트레스, 혼란

스러움, 단절로 인한 소외감(Park & Kim, 2014; Yun, 2022)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고 청소년 자녀는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하

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존하고자 하는 양가적인 마음(Choi 

et al., 2016)을 표현하여 자녀양육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청소년 

자녀의 발달 심리적 상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아버지

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Yang, 2016) 자녀의 긍정적인 반응은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강

화하여 아버지 스스로 역할에 대한 유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반

응을 예측하게 만든다(Park & Kim, 2014)는 것을 알 수 있었다. 

Jung (2017)은 아버지-아들관계 갈등에서 자신의 원 가족과의 

관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나타냈고, 갈등해결을 위해 먼저 아

이에게 다가가고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Yun (2022)은 전문직 아버지 역할의 심리적인 적응 및 경험을 통

해 강압적인 아버지 모습이 대물림되지 않는 적응적인 아버지 역

할에 대한 고민과 동기를 살펴보았다. 연구논문의 수는 적지만 청

소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서 청소년

이 느끼는 것과 관련한 질적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이 긍정

적이라 할 수 있겠다. 양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가 겪는 심리

적인 과정이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없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

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자세하

게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실질적 어려움과 자녀의 독립성 

및 양가적인 욕구는 드러났으나 연구의 수뿐 아니라 연구대상인

원이 적어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추후, 질적 연구를 결과

를 바탕으로 실제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실

천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될 것

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양육에 대한 국내연구 104편을 분석하

였지만 국내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여 분석함으로써 동양-서양 아

버지, 청소년과의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

육특성과 청소년기 자녀의 변인들의 상호적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는 문헌 연구로서의 한계점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국내외 연

구들의 비교와 관련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통계방법을 활용한 다

각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동향연구에서

는 시대와 학문분야별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버지 역할 및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 청소년 자녀변인들을 확인

함으로써 아버지 양육이 청소년 자녀에게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과 분석 자료에 질적 연구를 포함하여 아버지 자녀

관계의 심리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이

를 통해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양육방법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고 추후 아버지 양육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나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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